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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2023 마을을 품은 읽걷쓰 그림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제작되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 중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이 책을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배를 보세요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길은
지금 

내가 하는 작은 말로
결정됩니다.

노를 저어

행복한 나라로 여행을 가 볼까요?



보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어서 눈감아!



뜨거워!

 불이야!

처음엔 작은 불….
장난이었다고?



아야! 아파! 
누가 쓴 말인지

찌르는 화살 같아….



시원한 바다.

노를 저어

 다른 곳에 가고 싶어!



그려요,

어둠을 몰아낸

빛의 색으로 !



내 귀에 

내 목에 걸고 싶은 
장식품들처럼

빛나는 그 길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샘솟는 길



예쁜 은쟁반 위 

금 사과 같은 

자랑 하고 싶은 길



달팽이처럼 
느려도 

진실이 담긴 길



아픈 마음 생기 주는

꿀과 같이

다정한 길



바람처럼

차갑지 않고

솜털처럼 날 감싸는 길



좋은 씨앗

인내로 가꾸어

새들도 쉬었다 가는 길



햇빛과 바람

추위와 더위 모두 견딘

달콤한 열매 함께 먹는 길



이제는 꽃길로 그려진

너와 함께 걷고 싶은 길

나랑 같이 갈래?



‘길’ 이야기를 
마치며….

‘ 길 ’ 은 인하대 굴다리의 낙서가 그림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밝아지는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 출처 :한국 NGO 신문(http://www.ngonews.kr) 

욕이 쓰여 있는 인하대 굴다리를 보며 건의하자 굴다리는 어느새 예쁜 

꽃들로 그려지고 즐거운 통행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점점 더 욕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게 

따뜻한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부드러운 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서로에게 선물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행복한 길을 걷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떠오르는 햇살처럼 점점 빛나길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맑은 가을 바람을 맞으며

용현초 들꽃정원 창가에서  조 명 희


